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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눈치,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unchi, Social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

주신영*, 장태희**, 박정희***, 한우석****

Shin-Young Ju*, Tae-Hee Jang**, Jung-Hee Park***, Woo-Suk Han****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D시에 소재한

3, 4년제 대학의 1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대인관계는 눈치(ｒ=.645,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ｒ=.465, p<.0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의 영향 요인은 눈치(β

=.566. p<.001)와 사회적 자기효능감(β=.211,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46%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한 대학생의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생의 대인관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눈치 수준 향상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unchi, social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and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xplore ways to form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180 college students at three and four-year universities in City D from October 1 to October 29, 202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and definitively correlated with nunchi (ｒ=.645, p<.001) and social self-efficacy (ｒ
=.465, p<.00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fluence factor was, nunchi (β=.566. p<.001) and social self-efficacy 
(β=.211,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6%. Therefore, the formation of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level of awareness and social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and to conduct various studies on the variables that increase the level of awareness 
and social self-efficacy so that they can act positivel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Nunchi, Social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


The effect of nunchi, social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

- 306 -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경험하는 집단이자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다 [1]. 이 시기에는 자아

정체성 확립과 성인기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 가는 중요한 단계로 [2] 학교생활 경험으로 폭

넓은 인간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

성하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은 대

학 생활 동안 학업에 전념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 또

는 새로운 환경의 적응, 대인관계 등으로 다양한 스트

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3] 때문에 주변 시선에 눈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대인관계란 사회적 상호

작용의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한 사람이 타인과

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타인에 대한 어떤 행

동 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심리적 양

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건강한 대인관계는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적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한다면

직장에서도 유사한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

며 [5] 이러한 관계패턴이 부적응적으로 반복되면 대

인관계상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대인관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는 눈치가 있다. 눈치는 상대방의 생각이

나 행동을 알아차리는 행위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겉으

로 슬며시 드러난 생각이 나 태도를 의미한다 [6]. 또

한 눈치는 파악 요인과 행동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전

자는 공감이나 마음 읽기와 유사하며 일대일 상황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통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사회

기술과 유사하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거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의미한

다 [7]. 눈치는 타인의 마음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

한 행동과 공감으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8]. 또한 눈치가 한국 사회에서 발달한 이

유는 집단주의 사회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6],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타인이나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다 좋은 관계

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

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눈치와 대인관계

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9], 눈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인관계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8]. 따라서 눈치는 상대방의 감정

을 고려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나라 인간관계의 특성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요인이며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0]. 사회적 자기효

능감 역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적용한 것으로, 특정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

중 하나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구성

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

이다 [11]. 사회적 효능감은 최근 대학에서 팀 프로젝

트와 같은 협력을 통한 학습 형태를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 결정과 준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 사회적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는 정의 상관관계

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대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영향 요인 [12]으로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중심

적으로 행동하며 대인관계에 서투르고 관계에 대한 부

적응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 및 유지시키

며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필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기효능

감의 중요성 및 대인관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자

주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고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

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와 사회

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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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눈치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

관계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

이점을 확인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눈치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

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3, 4년제 대

학의 대학생으로 하였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

의 URL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

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임의 표집으로 실시되었으

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듣고 설문지의 수신을

동의한 학생에게 URL을 발송하였다. 연구의 목적

과 취지, 자료의 비밀 보장과 익명성, 그리고 어떠

한 경우에도(거부나 중도 포기 등) 불이익이 없음

을 알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

다. 문자를 전송받은 학생은 설명문을 읽고 자의적

으로 설문지 참여에 동의한 후 자기 기입식 설문

지를 입력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유의 수준

(α).05, 검정력(1-β).95,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

(ｒ).15 로 적용한 결과 응답을 제출한 180명의 설

명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눈치

눈치 측정 도구는 허재홍과 박원주 (2013) [10]

가 개발한 눈치 척도를 사용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

는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

한다. 허재홍과 박원주(2013)[10]의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이었다.

2)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강한아(2013)

[11]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를 사용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

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6점까지

Likert 6점 척도로 평가한다. 강한아(2013) [1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다.

3) 대인관계

대인관계 측정 도구는 이연수와 이미식(2014)

[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관계성 검사척도

(Relation Scale)를 사용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전혀 아니다’

의 1점부터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이연수와

이미식(2014) [1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의사소통 .96, 개방성 .94, 이해성 . 89, 공감 .93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1.0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눈

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는 기술통계로 분

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 사회적 자기효

능감, 대인관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으며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대인관계의 영

향 요인은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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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73명(40.6%), 여자 107명(59.4%)로

여자가 더 많았고, 나이에서는 ‘20세 이하’ 39명

(21.7%), ‘21-22세’ 57명(31.7%), ‘23세 이상’ 84명

(46.7%)으로 ‘23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학년에서

는 저학년이 85명(47.2%), 고학년 95명(52.8%)으로

고학년이 더 많았다. 전공에서는 보건 계열 138명

(76.7%), 비보건 계열 42명(23.2%)으로 보건 계열

이 더 많았다. 경제활동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

는 사람 94명 (52.2%),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86명

(47.8%)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

다. 대학 생활 만족도에서는 ‘보통 이하’ 80명(

3.77%), ‘만족’ 100명(55.6%)으로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교생활 만족도의 평균 점수

는 3.63(±.78)점, 전공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3.60(±.89)점, 학업성취도의 평균 점수는 3.66(±.32)

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눈치는 3.95(±.62)점, 사회

적 자기효능감 4.05(±.84)점, 대인관계 3.87(±.55)점

으로 나타났다 (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variables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t=7.245, p=.001), 대학 생활

만족도(t=-3.858, p<.001), 전공 만족도(t=1.082, p=.04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180)

3.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와의 관계

Characteristic
s

Category N (%) M±SD

Gender
Male 73(40.6%)

Female 107(59.4%)

Age(Year)

≤20 39(21.7%)

22.12±1.5821-22 57(31.7%)

23≤ 84(46.7%)

Grade
junior 85(47.2%)

senior 95(52.8%)

Major field

Natural
science

138(76.7%)

Non-Natural
science

42(23.2%)

Part time job
status

Yes 86(47.8%)

No 94(52.2%)

University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80(44.4%)

3.63±.78
Fairly satisfied 100(55.6%)

Major ≤Generally 80(44.4%) 3.60±.89

satisfaction
satisfied

Fairly satisfied 100(55.6%)

Academic
achievement

≤3.49 36(20.2%)

3.66±.323.50-3.99 110(61.6%)

4.00≤ 34(18.9%)

Nunchi 3.95±.62

Social
Self-efficacy 4.05±.84

International
relationship 3.87±.55

Characteristics N M±SD
t or
F

p

Gender
Male 73 3.83±.58

-.80 .424
Female 107 3.00±.53

Age(Year)

≤20 39 3.83±.52

0.58 .55821-22 57 3.82±.61

23≤ 84 3.92±.53

Grade
Junior 85 3.84±.55

-.62 .535
Senior 95 3.89±.56

Major field

Natural
science 138 3.91±.51

4.36 .104
Non-natura
l science 42 3.73±.67

Part-time
job status

Yes 86 3.87±.53
.61 .951

No 94 3.87±.58

Academic
achievement

≤3.49a 36 3.56±.65

7.24 .001
(a<b,c)

3.50-3.99b 34 3.95±.50

4.00≥c 110 3.92±.51

University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80 3.70±.54

-3.85 <.001
Fairly
satisfied 100 4.01±.53

Major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80 3.77±.60

1.08 .045
Fairly
satisfied 100 3.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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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는 눈치(ｒ=.645, p<.001),

사회적 자기 효능감(ｒ=.465, p<.001)와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표 3. 대상자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 of Nunchi, social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s(N=180)

4. 대인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전 연구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552∼.973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7∼1.810으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

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은 2.292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인접한 오차항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대학

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

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대학 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학업성취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 1의 회귀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532, p=.002), 대

인관계를 20% 설명하였다. 모델2의 설명력은 46%

로 증가했고 모델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26.80, p<.001).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눈치(β=. 566. p<.001)와 사회적 자기효능감(β

=.211, p=.001)이었다 (표 4).

Ⅳ. 토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의 정도를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눈치는 평균 점수 3.95

점(5점 만점)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 [14, 15]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

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간호대학생은 주로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한다

Characteristics Nunchi
Social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nchi 1

Social
Self-efficacy

.421
<.00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645
<.001

.465
<.001 1

표 4.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Affected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180)

Model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3.0 5.76 .000 .78 1.71 0.89

Major satisfaction
(ref:≤Generally satisfied )
Fairly satisfied .135 .121 1.69 .101 -.059 -.053 -.910 .364

University satisfaction
(ref:≤Generally satisfied)
Fairly satisfied

.424 .057 .777 .438 .516 .069 1.221 .224

Academic achievement (ref≤3.49)

3.50-3.99 .363 .318 3.471 .001 .121 .106 1.466 .145

4.00≤ .314 .221 2.399 .017 -.021 -.008 -.113 .910

Nun chi .499 .566 8.530 <.001

Social Self-efficacy .139 .211 3.431 .001

R2 .094 .482

Adjusted R2 .135 .464

F(p) 4.532(.002) 26.8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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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의 경험으로 언어적과

비언어적 표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발달하였으며 일반 대학생과 달리 공감

능력이 [16] 있어야 하는 전공학문이기 때문에 비교적

눈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자기효

능감은 평균 점수 4.05점(6점 만점)으로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 [1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선

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인 성

인은 청소년에 비해 정서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높아

정서조절능력이 증가하여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19, 20]. 대인관계 평균

점수는 3.87점으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 [21, 22]와 비교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보

건계열의 경우 다른계열에 비해 공감능력이 요구되는

전공계열이니 만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으

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

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에서는 학업성

취도가 중간 이상인 군이 낮거나 높은 군보다 대인관

계가 높았다. 이는 보건계열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1]와 상이한 결과였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가 높

은 군이 대인관계가 좋았고 이는 선행연구와 [21, 22]

유사한 결과였다. 전공 및 대학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경

우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학우들과 잘 어울

리게 되고 친구 수도 많아지면서 동아리 활동등 대인

관계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19, 20]. 또

한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대인관계가 좋았는데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어 각 변수들 간의 밀접

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어

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을 위해 학생상담 센터 및 전공

관련 행사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전공 만족도를 높이

는 방안을 활용한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이 필요하겠다.

눈치, 사회적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는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8, 12, 15,

17]와 일치하였다. 눈치는 타인의 마음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행동과 공감으로 상호작용을 이

룰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

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효능감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

라 여겨진다.

끝으로 대인관계의 영향 요인은 눈치와 사회적 자

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46%이었다. 이는 선행연

구 [17]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렇듯 눈치,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

다. 높은 수준의 눈치는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으며 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

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이 만족하다고 여기거나 자신에

대해 낙관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므로 이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변

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 사회적 자기효

능감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대인

간계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

과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눈치는 대인의 심리

적 기전으로 노력으로 습득할 수 있는 대체기전이라

하였다 [10]. 즉 높은 수준의 눈치는 대학생활 스트레

스를 낮출 수 있으며 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변인으로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하여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

램 개발과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눈치 수준 향상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눈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눈치

와 사회적 자기효능감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검

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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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대인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대인관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눈치와 사

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영향요인은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가 긍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눈치 수준 향상과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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